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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자아인식과 수업태도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모와 대화 빈도에 의한 진로탐색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일반고 2학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Ⅱ의 1차년도 설문 결과
에서 일반고(자율고 포함) 5943명의 자료를 SPSS 22와 PROCESS macro의 모델 7번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수업태도는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진로탐색효능감은 자아인식 및 수업태도와 진로성숙을 매개한다. 셋째, 자아인식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부모와 대화의 빈도에 의한 진로탐색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수업태도
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부모와 대화 빈도에 의한 진로탐색효능감의 대립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성숙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중심어 :∣자아인식∣수업태도∣진로성숙∣진로탐색효능감∣부모와 대화∣ 

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verifi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efficacy by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 
with parents in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and class attitude affecting career maturity. For the study 
of the second year of general high school,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using 
SPSS 22 and Model 7 of PROCESS macro from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survey of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II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self-awareness and class 
attitude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Second, career exploration efficacy mediates 
self-awareness, class attitude, and career maturit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wareness 
and career maturity, there is no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career exploration efficacy by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 with parents.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attitude and career 
maturity, a confrontation-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career exploration efficacy by conversation 
frequency with parents appears. Based on these studies, implications and future tasks for career 
maturit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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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등학교 시기는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정
하거나 취업을 결정하는 시기로 진로 준비 단계에서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3항에 의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외고·국제고, 예고·체고, 마이
스터고), 자율고로 나눌 수 있으며 2020년 2월 28일 자
로 일부 개정되어 외고·국제고, 자율고는 삭제 예정이지
만 현재 네 종류의 학교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목고는 중학
교 단계에서 큰 영역의 진로 결정이 이미 이루어져 학
교나 학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학생들의 진로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고와 자율고 학생들은 입학
단계에서 구체적인 진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진
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사회 
분위기와 학교 교육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한 고
민을 하거나 정보를 탐색해볼 겨를 없이 입시를 위한 
공부에 몰두해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대학 진학
을 희망하지만,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과 선택으로 대학 진학 후 다른 전공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개인이나 사회에 시
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로를 결정하기 전 단계인 일반고 및 자율고 학생들이 
진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
계에 대한 이해, 진로 가치관 등 진로에 대해 성숙한 태
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고와 자율고는 진로 결정 단계에서 같
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연구 대상을 일반고와 자
율고 학생으로 정하고 일반고로 통칭하였다. 

진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성숙의 원
인이 되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
로성숙의 원인이 되는 변인들을 연구하여 이를 진로 교
육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진
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상의 진로 성숙
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등이 진로 성숙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임을 

볼 수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
로 자아인식과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수업태도가 진로
성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긍정적인 자아인식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며, 
학생들의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업태
도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는 학업적 효능감을 통
해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인식 및 수업태도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데
는 여러 가지 매개 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
성숙의 선행 요인으로 Solberg[4]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진로탐색효능감을 진로성숙의 선행 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
져 진로 선택이나 직업 정체감을 만들고 개인의 진로성
숙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성숙
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진로탐색효능감의 원천으
로는 소속, 가족, 자아정체성 등이 있다[4]. 진로탐색효
능감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주로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이나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진로
탐색효능감의 환경적 요인들을 연구하였다[5-9]. 일반
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허균[10]이 부모 및 교사와의 애
착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일반고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업이나 구체적
인 진로 선택이 뒤로 미뤄져 있지만, 교육과정을 살펴
보면 1학년 2학기에 시작되는 선택과목 결정, 진학 과
정에서 학과 선택 등 진로 결정 단계에서 중요한 선택
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 결과를 보면 학령기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와 직업이다[11].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학습의 결과가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볼 
때 일반고 학생들은 결국 진로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2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진로탐색효능감
의 원천 중 자아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자아인식과 자
기 스스로 평가하는 수업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진로탐색효능감의 원천 중 하나로 Solberg[4]는 부모
와의 관계를 주장하였다.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탐색효능감을 높
인다는 결과가 있다[10].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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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빈도를 조절변수로 하여 학교생
활과 진로에 대해 부모와 나누는 대화의 빈도가, 자아
인식과 수업태도가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지 보고자 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탐색효능감은 자기 주도적
인 진로 개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과 진로를 위한 노력이 진로탐색효능감으로 이
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유의미한 관계의 효과를 더 높
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의 진
로탐색과 진로성숙을 돕는데 있어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성숙
을 위한 교육적, 정서적 지원과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
해 나누는 부모와의 대화 방향에 대해 생각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설계

1. 진로성숙의 개념과 선행 연구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달성해

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Super[12]에 의
해 처음 개념화되었다. 이후 진행된 연구에서 Gribbons
와 Lohnes[13]는 진로성숙도를 진로 선택 또는 진로 
계획에서의 준비된 정도라고 정의 내렸다. Hoyt[14]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로 발달 과정에서 자신
의 연령에서 기대되는 위치와 대비하여 어느 수준인지
를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15]. 

진로성숙도를 정의하는데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상의 연령이나 시기에 따른 진로 발달과업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과업에 따라 각 
개인의 준비된 정도를 진로성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 생애에 걸쳐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16]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진로성숙은 개인, 가정, 그리고 
학교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17].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성숙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를 개인과 
가정, 학교를 변인으로 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요인으로 진로성숙과 성별은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에서는 남학생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여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가 많고[1][2][18], 성
별과  진로성숙은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19].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진로성
숙도에 영향을 미치고[3], 학업성취도  및  수업몰입도
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다는  연구도 다수이다
[1][20][21]. 또한 학업성취도만이 아니라 독서 활동이 
진로성숙도를 높인다는 실증적인 선행 연구들이 있다
[22][23]. 긍정적인 자아개념 또는 자아정체성은 진로성
숙을 높인다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10][15][24]. 중학생의 경우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성
숙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5]. 

가정 변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해서 중요
한 요인이다[26].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
르면, 학생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가장 
높으며[27], 부모의 양육 태도[28] 애착[29]이 진로성숙
에 영향을 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를 기반
으로 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30], 부모가 자녀에 관해 높은 
이해 수준을 보일 때 자녀의 진로에 대한 준비도가 높
아진다[31].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2].

학교 변인으로는 진로 교육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나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성숙도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교사와의 높은 유대
감은 진로성숙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33]. 여
러 선행연구들에서 학생의 각종 진로활동 프로그램 참
여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34][35]. 

진로성숙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성별과 
학교 진로 교육의 차이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므로 성
별과 학교가 속한 지역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모와 관련된 변수는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므
로 조절변수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생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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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일반고 학생이 자신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진로성숙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 도구는 Crites 
[36]가 개발한 Career Maturity Inventory: CMI)이다. 
이는 Super[12]의 진로발달검사를 기반으로 진로성숙을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우리나라에
서는 장석민 외[37]가 Crites[36]의 진로성숙도 검사를 
기반으로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이루어진 진로성숙도 
검사를 개발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38]는 그
동안 시행되던 능력형 검사를 개선하여 태도, 능력, 행
동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방식의 검사도구를 개발
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진로성숙을 태도, 능력, 행동 척
도로 구분하고, 각 척도의 하위 요인이 구성되어있다.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에서는 진로에 대한 계획성,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직업태도라는 세 가지 요인의 
12문항으로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39]. 학생 대상
의 패널조사에서는 측정의 용이성과 응답의 명확성을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문항만으로 진로성숙도를 측정
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1차 조사에서는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좋아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계획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등 여섯 문항으로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40]. 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는 Super[9]의 
WVI(직업가치관검사)와 Crites의 CMI(진로성숙도검사),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문항 등을 참고하여 4문항으
로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41].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2차 조사에는 진로와 관련된 14개의 문항이 있
는데[42]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에 대한 Gribbons와 
Lohnes[13]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로 선택 및 계획과 관련
되어 준비된 정도를 나타내는 5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2. 수업태도와 진로
학습태도란 학습에 취하는 행동양식으로 학습자가 

학교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
응의 경향성 및 학습에 대한 개인 내부의 심리적 특성
으로 학습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44].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학습하는 태도[45]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경험의 한 요소로서 능동적인 태도라고 정
의할 수 있다. 권재현과 윤선영[46]은 학습태도가 평생
학습의 참여 정도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며, 평생
학습에서 가장 큰 결정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2010학
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종단데이터를 분석한 강명
희 외[47]는 학습태도가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
들이 학습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 중 학교
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태도에 중점
을 두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생 자신에 대한 요인에 중점을 
두고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수업
을 준비하고 수업에 임하는 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 방식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업태도는 학교의 정규 교육 시
간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업 전에 수업을 준
비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돌아보며 배움을 다
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현숙 외[48]는 수업태도
는 학생의 수업준비 충실도와 적극적인 참여, 예·복습 
및 과제 수행 정도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송현정[49]은 수업 참여를 ‘학습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
발적 의지로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행하는 수업활동 일
체’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수업태도에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 참여 및 수행 태도뿐 아니라 수업 시간 전후 학생
의 수업 관련 학습 준비도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의 실
질적이고 구체적인 학습행위 전반을 보여주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 수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생의 정
의적 특성[50], 교우와의 관계[51], 가정 배경[52] 등이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업성취도 위주의 결과 
중심평가에서 ‘과정 중심평가’를 강조하고 있다[53]. 이
는 수업 실행의 모습뿐만 아니라 수업과 관련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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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업태도를 평가 측
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등학
교의 교과 성적은 진학에 중요한 요인이며 수업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정의적 능력 평가로 이어지기 때
문에 평소 수업태도는 진로와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태도와 결과가 진로 성숙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관련하
여, 학습태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수업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수업태도에 대한 자기 보고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자신이 평가하는 긍정적인 수업태도는 진로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
Bandura[54]는 자신의 실행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신뢰 

정도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직업이나 진로 탐색, 진로 준비 등의 분
야에 적용한 것이 진로와 관련된 효능감이다. 진로탐색
효능감이란 직업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해 자신이 지각하는 자신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로탐색효능감(Career Search Efficacy)이란 진로
를 위해 자신을 탐색하고,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는 능
력과 이에 대해 자기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정도 및 자신감 수준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8][55].

Solberg[4]는 진로 태도 관련하여 소속, 가족, 자아
정체성이나 환경적인 변인은 진로탐색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인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도 진로발달에서 진로와 관련하
여 자신의 능력을 믿는 인지적인 면이 중요함을 강조한
다[56]. Solberg[4]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진
로탐색효능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10]. 선행 연구들에서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 및 진
로발달 관련 변인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정리하고 있다[8][9][55]. 
Solberg[4]는 진로탐색효능감 모형 설계 과정에서 진

로탐색효능감의 원천이 되는 소속, 가족, 자아정체성 등
의 요소들이 진로탐색효능감을 만들고 그 결과로 진로
탐색활동을 통해 진로선택, 직업정체감, 직업정보, 진로
성숙, 진로 스트레스 감소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림 1]은 Solberg[4]
가 제안한 모형으로 진로 발달에서 진로탐색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낸 모형이다. 

그림 1. Solberg(1998) p.189 의 진로탐색효능감 모형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효능감의 원천이 되는 요인 
중 자아정체성 부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Erikson[57]은 자아정체성을 ‘자기 자신에 대한 연속성 
있는 이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실현을 연구한 Maslow 
[58]는 청소년의 자아 개념은 자아정체성 발달에 도움
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자아정체성의 하위요소 중 목표지향성은 주어진 과
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를 말하는데[59] 일반
고 학생들에게 학습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과업이
므로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자아정체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인식과 자신
이 평가하는 수업태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이 두 
가지 변인이 진로탐색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영
향을 주는지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3. 진로탐색효능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과 진로성숙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진로탐색효능감은 자신이 평가하는 긍정적인 
수업태도와 진로성숙을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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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와 대화 빈도에 의한 진로탐색효능감의 조
절된 매개효과 

Hayes[60]는 매개된 조절과 조절된 매개는 같은 모
형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조절된 매개
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고 학생의 자아인식과 수업태도가 진로탐색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생활과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증할 것이므로 조절된 매개효과라 하겠다. 선행 연구
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효능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4][7][8][10][61], 부모와 애착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인 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부모와 대
화의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
를 조절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인식과 수업태도가 진로탐색효능감을 통해 진로성
숙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학교생활과 진로를 주제로 부
모와 대화를 나누는 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
라 예상을 하고 부모와 대화 빈도에 의한 진로탐색효능
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2(KEEPⅡ) 설
문에서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를 나
타내는 문항의 예시는 [표 2]와 같으며 5점 리커트 척
도를 이용하여 1. 전혀하지 않음, 2. 월 1회, 3. 주 1~2
회, 4. 주 3~4회, 5. 거의 매일로 응답을 받았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1은 월 0회, 2는 월 1회, 3은 월 4~8회, 
4는 월 12~16회, 5는 월 30회로 볼 수 있으므로 0, 1, 
6, 14, 30으로 변수의 값을 변환하고 표준화하여 조절
변수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5. 자아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 대화 빈도를 통
해 조절된 진로탐색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자신의 수업태도에 대한 평가는 부모와 대화 
빈도를 통해 조절된 진로탐색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

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을 종합하여 연구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연구 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문항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도에 실시한 한국교육 고용

패널 2(KEEPⅡ)에 응답한 일반고 및 자율고 2학년 학
생이다. KEEPⅡ의 데이터는 전국을 지역별로 16개 지
역으로 층화표본(Stratification)을 추출하고 학교를 선
정하여,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여 설
문을 진행한 것이다[42]. KEEPⅡ는 1차년도부터 설문
에 응한 학생들의 종단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 1차년
도를 선택했다. 이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진로 교육 체
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공개된 유일한 전국 단
위의 전수조사이고 일반고 및 자율고 2학년은 희망 진
로 관련하여 선택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하므로 진로 고
민에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대
상은 KEEPⅡ에 응답한 245개 일반고 및 자율고 학생 
중 관련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594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3110 52.3
남자 2833 47.7

학년 고등학교 2학년 5943 100

학교유형 일반고등학교 5393 90.7
자율고등학교 55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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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일반고와 자율고 학생의 자아인식, 수업
태도,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 진로
탐색효능감, 진로성숙을 변수로 정하고 학생 응답 데이
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학생 데
이터에서 해당되는 변수의 30문항 중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이 28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의 구성은 [표 2]
와 같다. 

표 2. 분석 문항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2와 Process Macro 

v3.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첫째 문
항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미 개발된 패널데이터의 문항을 사용한 것이므로 

선택한 문항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에 사용할 문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둘째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 )
를 구하였다. 셋째 기초통계분석으로 주요 변인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변수 간 Pearson 이
변량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가 두 개
인 다중회귀분석이므로 두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다섯째 자아인식과 수업태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탐색효능감이 매개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에서 Bootstrapping 
방식으로 표본 수 10,000개와 신뢰 구간 95%로 설정
하여 검증하였고 동시에 자아인식과 수업태도가 진로
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조절하는지를 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번을 적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Ⅵ. 연구 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학생 데이터에서 사용변수에 해당하는 문항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요인추출
을 실시하였고 베리멕스 직각회전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30개 항목 중 요인적재값이 모두 0.4이상이었
으나 진로탐색효능감 9번 문항과 3번 문항은 다른 요
인의 요인적재량값과 비슷하여 두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종 28개의 항목으로 요인 분석을 한 결과 KMO측도
는 .914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
의확률 .001미만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누적 분산은 59.413%로 나타났지
만, 요인이 뚜렷하게 분리되고 구성된 5개의 요인의 설
명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28개의 문항을 최종 
채택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요인 분석 결과 

지역

서울 1050 17.7
부산 325 5.5
대구 325 5.5
인천 318 5.4
광주 200 3.4
대전 175 2.9
울산 150 2.5
경기 1525 25.7
강원 175 2.9
충북 175 2.9

충남/세종 275 4.6
전북 225 3.8
전남 200 3.4
경북 300 5
경남 450 7.6
제주 75 1.3

변수 요인 예시 문항

독립
변수

자아
인식 

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수업
태도

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한다. 
 나는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한다. 

매개
변수 

진로
탐색

효능감

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학과의 정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
여 탐색할 수 있다.

종속
변수 

진로
성숙 

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
는 직업윤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
과 고정관념을 설명할 수 있다.

조절
변수 

부모와
대화
빈도 

 평소 학교생활
 나의 미래 직업(꿈, 진로희망)

구분 1 2 3 4 5
진탐7 0.770 0.136 0.235 0.084 0.122
진탐2 0.742 0.054 0.110 0.118 0.215
진탐1 0.737 0.056 0.075 0.144 0.215
진탐6 0.730 0.131 0.271 0.09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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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인식, 수업태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성숙, 진로
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서 진행한 요인 분석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으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든 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최초항목수 최종항목수 신뢰도

자아인식 6 6 .837

수업태도 5 5 .791

진로탐색효능감 9 7 .890

진로성숙 5 5 .794

부모와 대화 빈도 5 5 .858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

요 변수인 1. 자아인식, 2. 수업태도, 3. 진로탐색효능

감, 4. 진로성숙, 5. 진로에대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는 
모든 변수 간 긍정적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 

표 5.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1 1 　 　 　 　

2 .317*** 1 　 　 　

3 .546*** .341*** 1 　 　

4 .427*** .375*** .604*** 1 　

5 .261*** .140*** .260*** .211*** 1

평균 3.6707 3.1061 3.7116 3.2569 8.90
표준
편차 .6637 .7116 .7082 .6805 7.72

***p<.001

3.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일반고 학생의 자아인식 및 수업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번을 이용하여 부트
스트래핑 10,000회, 신뢰도 95%를 설정하였다. 독립변
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인식과 
수업태도의 VIF 값을 확인한 결과 1.11이므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1 자아인식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부모와 대화 
빈도에 의한 진로탐색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성별, 지역을 통제 변인으로 하고 자아인식과 부모와
의 대화 빈도 값을 평균 중심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아인식은 진로성숙에 정(+)의 영향을 미
쳤고(=.0941, p<.001), 진로탐색효능감도 진로성숙
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4821, p<.001). 또한 자
아인식과 부모와의 대화 빈도 모두 진로탐색효능감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5056, p<.001, 
=.0093, p<.001), 자아인식과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의 상호작용항은 진로탐색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아인식과 진로성숙에서 
진로탐색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지만 자아인식과 진로
탐색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빈
도는 조절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진탐4 0.728 0.101 0.175 0.063 0.181
진탐5 0.669 0.116 0.277 0.127 0.182
진탐8 0.616 0.053 0.215 0.148 0.157
대화3 0.124 0.892 0.106 -0.005 0.041
대화2 0.107 0.885 0.130 0.014 0.050
대화4 0.127 0.851 0.067 0.045 0.061
대화5 0.005 0.711 0.155 0.063 0.134
대화1 0.105 0.627 0.012 0.131 0.016
자아4 0.123 0.067 0.737 0.083 0.096
자아1 0.274 0.097 0.717 0.041 0.112
자아3 0.258 0.095 0.692 0.075 0.159
자아6 0.065 0.098 0.670 0.159 0.064
자아5 0.185 0.107 0.663 0.253 0.087
자아2 0.349 0.062 0.661 -0.016 0.104
수업4 0.091 0.086 0.097 0.785 0.086
수업1 0.187 0.030 0.102 0.756 0.054
수업3 0.191 0.032 0.065 0.720 0.030
수업5 0.047 0.032 0.062 0.664 0.164
수업2 0.047 0.077 0.158 0.641 0.162
성숙2 0.190 0.073 0.160 0.114 0.776
성숙1 0.096 0.102 0.150 0.100 0.769
성숙4 0.367 0.030 0.066 0.128 0.592
성숙5 0.306 0.074 0.094 0.205 0.564
성숙3 0.480 0.072 0.169 0.116 0.534

아이겐값 4.536 3.363 3.360 2.871 2.506

공통분산 16.199 12.010 12.001 10.254 8.949

누적분산 16.199 28.209 40.209 50.463 59.413

KMO=.914, Bartlett′=79115.14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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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독립변수가 자아인
식일 때)

경로  S.E. t p
매개변수 모형(변수: 진로탐색효능감)

상수 3.2338 .0366 88.2667 .0000

자아인식      .5056 .0121 41.8187 .0000

부모와 대화 빈도  .0093 .0010 8.9265 .0000

자아인식
×부모와 대화 빈도 .0001 .0014 .0358 .9714

  F p
.0000 .0013 .9714

종속변수 모형(변수: 진로성숙)
경로  S.E. t p
상수 .9358 .0509 18.3911 .0000

자아인식      .0941 .0125 7.5241 .0000

진로탐색효능감   .4821 .0119 40.6606 .0000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
과를 확인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부모와 대화 빈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독립변수가 자
아인식일 때)

부모와 
대화 빈도  S.E. LLCI ULCI

-7.7220 .2436 .0132 .2180 .2696

.0000 .2438 .0103 .2239 .2646

7.7220 .2439 .0110 .2227 .2658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지수 S.E. LLCI ULCI

.0000 .0008 -.0016 .0017

자아인식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
도의 조건부 간접효과(자아인식 → 진로탐색효능감 → 
진로성숙)는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값이 
M±1SD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부모와 대화 빈도 
값의 전 영역에서 자아인식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진로
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95%의 신뢰 
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에(-.0016, .0017) 0을 포함
하여 자아인식과 진로성숙에서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
화 빈도에 의한 진로탐색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3은 지지
되었고 가설 5는 기각되었다. 

3.2 수업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부모와 대화 
빈도에 의한 진로탐색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성별, 지역을 통제 변인으로 하고 수업태도와 부모와 
빈도의 대화 값을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독립변수가 수업태
도일 때)

경로  S.E. t p
매개변수 모형(변수: 진로탐색효능감)

상수 1.9376 .0454 42.7232 .0000

수업태도      .1790 .0110 16.3474 .0000
부모와 대화 빈도  .0096 .0010 9.5421 .0000

수업태도
×부모와 대화 빈도 -.0049 .0012 -4.0042 .0001

  F p

종속변수 모형(변수: 진로성숙)
경로  S.E. t p
상수 1.1110 .0462 24.0355 .0000

수업태도      .1675 .0103 16.3283 .0000

진로탐색효능감   .4821 .0119 40.6606 .0000

수업태도는 진로성숙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1675, p<.001), 진로탐색효능감도 진로성숙에 정(+)
의 영향을 미쳤다(=.4821, p<.001). 또한 수업태도와 
부모와 대화 빈도  모두 진로탐색효능감에 각각 정(+)
의 영향을 미쳤고(=.1790, p<.001, =.0096, p<.001), 
수업태도와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의 상호작용
항은 진로탐색효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0049, p<.001). 상호작용 항의 
 의 증가량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0017, 
p<.001). 즉, 수업태도와 진로성숙에서 진로탐색효능감
의 매개효과와 수업태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는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태도와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의 상호작
용 항은 진로탐색효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 항
의 값의 부호를 볼 때 이는 대립조절 효과로 볼 수 있
다. 즉,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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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수업태도가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변수인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에 따른 수
업태도의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은
데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값이 M±1SD의 수준
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표 9. 부모와 대화 빈도에 따른 수업 태도의 조건부 효과

부모와
대화 빈도  S.E. t p LLCI ULCI

-7.7220 .2167 .0150 14.4348 .0000 .1873 .2461

.0000 .1790 .0110 16.3474 .0000 .1575 .2005

7.7220 .1413 .0138 10.2028 .0000 .1141 .1684

[표 10]은 수업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부모
와 대화 빈도의 조건부 간접효과(수업태도 → 진로탐색
효능감 → 진로성숙)를 확인한 결과로 진로에 대한 부
모와 대화 빈도 값이 M±1SD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수업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에 대한 부모
와 대화 빈도 값의 전 영역에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된 매
개효과는 95%의 신뢰 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에
(-.0036, -.0011)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
가 검증되었다. 

표 10. 부모와 대화 빈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독립변수가 
수업태도일 때)

조절변수의 전 범위에 대하여 조명등분석법인 
Johnson-Neyman 방법에 의한 유의성 영역을 분석한 
결과 전 영역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그 형태를 시각화하여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수업태도

진로
탐색

효능감

부모와 대화

저집단

고집단

그림 3.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 효과

유의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
인 부모와 대화 빈도를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으로 나
누어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그래프로 확인한 결
과 부모와 대화 빈도의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수업태
도가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설 
2와 가설 4, 가설 6은 모두 채택되었다. 

Ⅵ. 결론 및 제언 

한국교육고용패널(KEEP)Ⅱ의 1차 조사에서 일반고
와 자율고 2학년 5943명을 대상으로 자아인식 및 수업
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부모와 대화 빈도에 의한 
진로탐색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자신의 삶
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스
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학생일수록 진로와 직
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인 자아인식이 진로성숙으로 이어진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로 일반고 2학년 학생들에게도 동일

부모와 
대화 빈도  S.E. LLCI ULCI

-7.7220 .1045 .0092 .0866 .1226

.0000 .0863 .0068 .0733 .1001

7.7220 .0681 .0077 .0533 .0832

진로에 대한 부모와 대화 빈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지수 S.E. LLCI ULCI

-.0024 .0006 -.003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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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진

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며 과제 수행 예습 및 복습을 꾸
준히 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5 교육과정의 ‘과정중
심평가’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전 과정에서 학
생들을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교과의 내용적인 면을 
1~2회의 지필 평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
행, 논술, 수업 참여 등 학생의 다양한 면을 평가에 반
영한다[53]. 성실한 수업 준비와 능동적인 수업 참여는 
우수한 성적과 삶을 준비하는 태도로 발전하여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
교 과정에서 평소 수업 참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진로탐색효능감은 자아인식과 진로성숙을 매개
한다.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져 자신
의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 가치관 정립 등
의 진로성숙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하는 학생은 자신의 진로 준비에도 자신감을 보
이며 자기 스스로 진로를 준비해나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인식이 진로탐색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자연스럽게 진로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
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수업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평가 
역시 진로탐색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고 2학년의 수업은 진
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선
택과목 수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과목 결정 과정에서 진로에 대
한 많은 고민과 탐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기 주도
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 대해 책임감 있
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태도는 진로를 
준비 과정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자아인식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에 대
한 부모와의 대화는 진로탐색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
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해 부
모와 대화를 나누는 빈도는 자아인식과 진로탐색효능
감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출생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발달해 간다[62]. 청소년기는 사
회적 관계가 확대되어 부모 외에 또래집단의 영향이 커
지는 단계이다.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26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또래의 영
향력이 부모의 영향력 보다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63]. 자아개념의 안정성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 16세 
이후에 자아개념이 안정성을 보이며 이전의 자아 개념
이 이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4]. 따
라서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부모의 영향보다는 또래
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고등학교 이후에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학교
생활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자아
개념과 진로탐색효능감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수업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에 대
한 부모와의 대화는 진로탐색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
과가 있다. 즉,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는 수업태도
와 진로탐색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절의 방향을 보면 대화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수
업태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의 정적인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대화를 하는지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흥미와 
적성, 미래 직업(꿈, 진로희망), 학교 및 학과 선택, 삶의 
가치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부모와 
대화하는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 
직업 1위는 공무원이고 의사, 약사, 교사, 법조인, 대기
업 직장인 순으로 자녀의 희망과는 다르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다[65].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자녀의 희망과 
다르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망
하는 직업 대부분 높은 학업 성취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일반고의 특성상 최상위권 성
적을 유지하는 소수의 학생만이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와 나누는 
대화 항목과 관련하여 여러 번 이야기하는 과정을 생각
해 보면 부모가 원하는 성취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
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내
적 귀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의 진로성숙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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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66].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들을 생각하다가도 부모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진로에 
대해 탐색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
에서 위축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 사이에 주고 받는 대화의 
과정과 이때 나타나는 자녀의 심리 상태가 중요함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나타낸다. 첫째, 
일반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인식은 진로결정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인식은 태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 간다. 아동기에는 가정에
서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 좋은 관
계를 유지하고 청소년기에 확장된 사회관계에서 또래
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 줘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최희수[67]는 사교육 시간
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교 수업에 대한 중
요성을 낮게 인식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업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주도적인 진로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고등학생
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큰 영향을 준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68]. 평소 능동적이고 성실한 수업
태도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
각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진로에 대한 효능감으로 발전시켜 나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생에게 수업은 일상에
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업 중 하나이다. 자신
의 과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나가는 태
도는 자기 주도적이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만들고 이는 
자신의 진로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평소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들 역시 성실하게 참여하
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누기보다는 성취도 중심의 평가로 자신의 노력에 대
한 학업적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진로성숙이나 진로탐색효능감

에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면 본 연
구의 결과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학생들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
주는 환경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지지를 
받는 것은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가 궁극적
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에서, 양보다는 
대화의 내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애착이나 관심, 지지의 정도를 수치화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화 내용과 그 빈도에 대한 영향을 수
량화한 본 연구 결과는 대화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중
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고 학생의 경우 진로탐색
효능감을 변화시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
가는데 중요한 변수가 됨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
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너무 많은 간섭
과 부모의 생각 강요, 질책, 추궁 등의 대화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효능감을 위축시키는데, 특히 수업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준비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와 공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학생 
자녀에게 걱정과 염려를 담은 여러번의 말보다는 자녀
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 주고 적성과 흥미를 존
중하며 노력을 지지해주는 부모의 태도가 대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한 코칭 대화 
등의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에 해당
하는 항목의 문항들로 진행하였다. 전국의 일반고, 자율
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
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
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의 수업 과정에서 진로를 
발견하는 사례나 부모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 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발달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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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1차년도 자료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높은 진로성숙을 보였
던 학생이 후에 진로 결정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종단 연구를 통해 그 과정에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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